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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번 주 중국 권역은 물류·운송 인프라의 구조적 재편이 두드러졌음. 중국-유럽 간 화물 급증으로 유라시아 철도·복합운송

인프라 확장이 가속화되고, 특히 카자흐스탄 경유 육상 회랑과 러시아 역외 영토 복합운송 서비스가 부상함. 동시에 중국

의 항만·통관 규제 강화로 파나마 국적선 억류 사례가 발생하면서 230척 이상의 선박이 리플래깅을 추진하는 등 해상 운

송의 불확실성이 확대됨.

이와 같은 흐름은 글로벌 공급망의 우회 및 대체 경로 모색을 심화시키고 있음. 상하이 항만은 선박 체선으로 글로벌 얼라

이언스의 기항이 축소되며 해상 허브로서의 위상이 약화되는 반면, 항공 부문에서는 신규 노선 복항으로 네트워크가 확대

되는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남. 이는 중국발 화물 운송의 차질과 운임 변동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들의 물류

전략 다변화가 더욱 촉진될 전망임.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SCFI 종합 3,662.18 pt 09/07 +2.0% +9.2%

CCFI 종합 1,862.18 pt 09/07 +1.4% +0.8%

KCCI 중국 56 $/FEU 09/07 0.0% 0.0%

자료: freight_indices (Shanghai SCFI · CCFI · KCCI) · 기준 09/07



중국-유럽 화물 급증에 따른 철도·복합운송 인프라 확장

중국-유럽 간 화물 증가로 유라시아 철도·복합운송 인프라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카자흐스탄을 경유
하는 육상 회랑과 러시아 역외 영토로의 복합운송 서비스가 부상하고 있음.

중국-유럽 화물 급증에 대응해 카자흐스탄 국영철도 KTZ가 철도 인프라 확장에 나섬. KTZ는 2030년까지 100억 달러를

투자해 900㎞ 신규 철도를 건설 중이며, 아야고즈~바흐티 구간 완공 시 중국과 연결되는 철도 통로가 3개로 늘어나 연간

화물 처리 능력이 5,500만 톤에서 1억 톤으로 증가할 전망임. 이는 전통 운송 회랑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의 유라

시아 환적 거점 역할이 강화된 데 따른 것임.

중국 내륙발 유럽행 철도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음. 저장성 이우발 유럽행 열차는 현재 27개 노선, 50개국 160개 도시, 해외

기착역 100개 이상으로 네트워크가 성장했으며, 2026년에는 수출 물동량이 10만 TEU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이우

발 소비재 화물이 해상 운송 대비 짧은 리드타임과 환적 없는 내륙 직송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및 계절성 수요를

흡수한 결과임.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로의 복합운송 서비스도 등장함. Delo Group이 주도한 중국발 블록트레인은 해상-철도-

도로를 결합하여 자동차 부품을 운송하며, 통산 25일이 소요됨. 이는 서방 제재로 제한된 물류 경로 속에서 정시성이 중요한

화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안으로 평가됨. 이처럼 중국-유럽 화물 증가는 육상 운송 인프라 투자와 복합운송 경로 다변화

를 동시에 촉진하고 있음.

이러한 인프라 확장은 유라시아 운송 시장의 구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임. 카자흐스탄 회랑의 처리 용량 확대와 중국발 열차

네트워크 확장은 육상 운송의 경쟁력을 높여 해상 운송 대비 점유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다만 유럽 내륙 터미널의 처

리 용량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음.

전망

중국-유럽 화물 증가에 대응한 철도 및 복합운송 인프라 투자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카자흐스탄의 처리 용량 확대와 중국
발 열차 네트워크 성장으로 육상 운송의 경쟁력이 높아져 해상 운송의 대안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큼. 다만 유럽 내륙 터미
널 처리 용량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물동량 증가 속도를 제한할 수 있음.

카자흐스탄 KTZ, 2030년까지 100억 달러 투자, 900㎞ 신규 철도 건설, 중국-카자흐 회랑 연간 처리 능력 5,500만 톤 → 1억
톤 확대 목표

▪

카스피해 횡단 컨테이너 열차, 2026년 1분기 173편에서 연말까지 600편으로 증편 계획▪

중국 이우발 유럽행 열차, 2026년 수출 10만 TEU 돌파 전망, 27개 노선·160개 도시·해외 기착역 100곳 이상▪

중국발 칼리닌그라드 복합운송 서비스, 75개 40피트 컨테이너로 시작, 12~14일 간격 운행, 통산 25일 소요▪



시사점

화주 — 중국-유럽 간 화물 운송 시 철도·복합운송을 활용하면 리드타임 단축과 예측 가능성 확보가 가능하며, 전자상거래·계절
성 제품의 경우 특히 유리함.

포워더 — 카자흐스탄 경유 노선과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복합운송 등 대체 경로가 늘어나면서 고객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짐.

항만·선사 — 육상 운송 확대로 해상 화물 일부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만-철도 연계 서비스 강화 및 속도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참고자료: Transport Corridors, 중국·유럽 화물 급증에 KTZ 철도 확장…연 1억톤 목표 · Transport Corridors, 이우발 유럽행 열차 2026년 수출 10만TEU
돌파 · SeaNews EN, 중국� 칼리닌그라드 복합운송 개시…통산 25일 소요 (검색일: 2026-09-13)

https://www.transportcorridors.com/21034
https://www.transportcorridors.com/yiwu-europe-trains-pass-100000-teus-in-exports-in-2026/
https://www.transportcorridors.com/yiwu-europe-trains-pass-100000-teus-in-exports-in-2026/
https://seanews.ru/en/2026/09/08/en-new-multimodal-service-from-china-to-kaliningrad/


중국 항만·통관 규제 강화에 따른 파나마 국적선 리플래깅 확산

중국의 항만·통관 규제 강화로 파나마 국적선 억류 사례가 발생하면서 230척 이상의 선박이 다른 국적으로 리
플래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발 화물 운송의 차질과 운임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중국 당국이 파나마 국적선에 대한 항만 및 통관 단속을 강화하면서 선박 억류 사례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230척 이상의 선

박이 리플래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는 중국 항만을 이용하는 파나마 국적선의 운영 리스크가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

함. 특히 파나마는 전 세계 상선의 약 17%가 등록된 최대 기국(旗國)으로, 이번 규제 강화는 해당 국적 선박의 중국 기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이번 리플래깅 확산의 직접적 원인은 중국의 통관 및 항만 당국의 단속 강화로, 파나마 국적선에 대한 억류 조치가 선사들의

기국 변경을 촉발했음. 또한 미국의 대중국 제재와 관련된 선박 검사 강화, 항만 보안 및 환경 규제 강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작

용한 것으로 분석됨. 선사들은 중국 항만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싱가포르, 라이베리아, 홍콩 등 대체 기국으로의 전환을 서

두르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발 화물을 취급하는 화주와 포워더는 운송 차질과 운임 변동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 파나마 국적선의 중국

항만 기항이 줄어들 경우 특정 노선의 선복 부족이 발생하고, 대체 선박 확보에 따른 비용 증가가 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

음. 또한 통관 지연이나 선박 억류로 인한 화물 인도 지연 리스크도 상존함.

향후 중국 당국의 규제 기조가 지속될 경우 리플래깅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해운 시장의 선복 공급 구조와 국적

별 선박 분포를 변화시킬 수 있음. 선사들은 중국 노선에 투입할 선박의 기국을 다변화하고, 화주와 포워더는 선적 전 선박 국

적을 확인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함.

전망

중국의 규제 강화 기조가 단기간에 완화될 가능성은 낮아 파나마 국적선의 리플래깅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이에 따라 중국
발 노선의 선복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운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선사들의 기국 다변화 전략이 가속화될 것임. 장기적으
로는 중국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국적 구성이 다변화되고, 기국별 리스크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시사점

화주 — 중국발 화물 운송 계약 시 선박의 기국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파나마 국적선 이용을 피하는 등 대체 운송 계획을 마련
해야 함.

포워더 — 파나마 국적선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기국의 선박을 확보하는 한편, 고객사에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고지하여 신뢰
를 유지해야 함.

항만·선사 — 중국 기항 선대의 기국 다변화를 검토하고, 통관 지연에 대비한 스케줄 조정 및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분석해야
함.

파나마 국적선 230척 이상이 중국의 억류 조치 이후 리플래깅을 추진함▪

파나마는 전 세계 상선의 약 17%가 등록된 최대 기국으로, 중국 항만 기항 비중도 높음▪

리플래깅 주요 원인은 중국 통관·항만 당국의 단속 강화 및 억류 리스크 증가임▪

대체 기국으로는 싱가포르, 라이베리아, 홍콩 등이 선호됨▪

중국발 화물의 선복 부족과 운임 상승 가능성이 제기됨▪



참고자료: KITA, 中, 파나마 국적선 억류로 230척 이상 리플래깅 촉발 · Linerlytica, 코스코 1만8천TEU급 2척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성공 (검색일: 2026-09-
13)

javascript:void(0);
https://www.linerlytica.com/post/cosco-ships-pass-through-hormuz-on-second-attempt/


상하이 항만 위상 변화와 항공 네트워크 재편

상하이는 해상과 항공 부문에서 동시에 위상 변화를 겪고 있음. 해상에서는 선박 체선으로 인해 글로벌 얼라이
언스가 기항을 축소하는 반면, 항공에서는 신규 노선 복항으로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음.

제미나이 협력은 아시아 역내 셔틀 노선 통합을 통해 상하이 기항을 제외함. 기존 A04 서비스(다롄-톈진-부산-상하이)가 종

료되고 A14 서비스가 확대 개편되면서 상하이 대신 탄중펠레파스의 환적 역할이 강화됨. 이는 상하이-닝보 지역의 체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실제로 Linerlytica에 따르면 태풍 사우델 영향으로 닝보와 상하이 터미널에서 최대 10일 이상 지연이 발생함. 전 세계 정박

대기 선복량 392만TEU 중 56%가 북아시아, 특히 상하이-닝보 일대에 집중됨. 이러한 병목은 선사들이 대체 기항지를 찾

도록 유도하고 있음.

항공 부문에서는 중국동방항공이 상하이-스톡홀름 직항 노선을 6년 만에 재개함. 주 3회 운항으로 연간 1000톤 이상 화물

수송을 예상하며, WFS와 3년 지상조업 계약을 체결함. 이는 아시아-북유럽 간 항공 화물 공급력을 보강하고 고부가가치 화

물 유치 경쟁을 심화시킬 전망임.

해상 네트워크 재편과 항공 노선 확대는 상하이의 물류 허브 기능이 이원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해상에서는 환적 수요가 탄중

펠레파스 등으로 분산되는 반면, 항공에서는 상하이의 게이트웨이 기능이 유지·강화되고 있음.

전망

상하이 항만의 체선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선사들의 기항 유지 전략은 더욱 줄어들 수 있음. 다만, 상하이는 여전히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만이며 항공 네트워크가 확충되고 있어 물류 허브로서의 양면적 위상이 공존할 것으로 보임. 향후 해상
과 항공 간 역할 분담 및 대체 거점 경쟁이 심화될 전망임.

시사점

화주 — 상하이 기항 축소로 환적 일정이 불확실해질 수 있으므로 대체 항만 기반의 물류 경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함.

포워더 — 제미나이의 셔틀 개편에 따라 부산 환적 물량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탄중펠레파스 등 신규 거점 활용 방안을 마련해
야 함.

선사 — 상하이-닝보 체선에 대응해 선복 배치를 유연화하고, 대체 환적 항만을 활용한 네트워크 재설계가 필요함.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 중국동방항공-스톡홀름 복항으로 아시아-북유럽 항공 화물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고부가가치
화물 처리 역량 강화가 중요함.

참고자료: The Loadstar, 제미나이 아시아 셔틀 통합…상하이 기항 빠진다 · Asia Cargo News, 중국동방항공 상하이~스톡홀름 복항…WFS와 3년 계약 (검
색일: 2026-09-13)

제미나이, 아시아 셔틀 통합으로 상하이 기항 생략, 부산 기항도 주 2회→1회 축소▪

상하이-닝보 지역 체선: 전 세계 정박 대기 선복량의 56% 집중, 최대 10일 이상 지연▪

중국동방항공, 상하이-스톡홀름 노선 주 3회 재개, 연간 화물 1000톤 이상 예상▪

WFS, 스톡홀름 알란다 공항에서 1만8000㎡ 규모 화물 터미널 운영 및 의약품 전용 시설 보유▪

아시아 역내 피더 네트워크 재편 움직임, 탄중펠레파스 등 대체 거점 부상 가능성▪

https://theloadstar.com/gemini-partners-to-omit-shanghai-call-in-asia-shuttle-shake-up/
https://www.asiacargonews.com/en/news/detail?id=12546

